법적 결혼에 대한 축복식

법적 결혼에 대한 교회의 축복은 혼인 예식을 참고하여, 주일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날에 거행될 수 있다. 

상황에 맞게 기도문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정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결혼의 목적’을 알리고 소개하는 시간에, “서약하기 위하여”를 “서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그들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마무리하며,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________________와 ________________가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이 결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법적 동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가족과 하객의 의사 확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혼인 서약’을 진행한다:

나, ___________는 그대 ___________를
나의 남편/아내/배우자로 맞았으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을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길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예물 교환’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순서대로 상대방의 반지를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대에게 우리가 함께 서약한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징표로
이 반지를 선물했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성혼 축복 기도’는 여전히 예식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이다. 

‘성혼 선언’은 생략된다. 
